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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스마트도시 국가인증 획득

- 올해 광역단위 도시 중 유일·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 받아 -

- ‘스마트 시티 통합운영센터’ 등 우수한 기반시설 호평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올해 광역도시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

부터 스마트도시 국가 인증을 획득(인증일: 2022. 9. 29.)했다고 밝혔다. 

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

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확산

성과가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가 실시됐다. 

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

기술 측면의 56개 정량지표와 5단계 정성지표를 측정해 평가했으며, 

인증을 신청한 24곳의 지자체 중 인천시를 비롯한 4곳의 대도시와 5

곳의 중소도시가 선정됐다. 

인천시는 ‘스마트 시티 통합운영센터’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췄

다는 점과 방재‧환경‧방범 등 다양한 공공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

다는 점에서 대도시(인구 50만 이상)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. 

특히,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‧공공기관‧
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,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

신개념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.

<주요 추진사업>

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도시 국가인증 준비를 위해 2021년 도시 

인증을 받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2024 인천시 스마트도시 

계획(2020~2024 중장기계획)에 따른 스마트도시 수준에 대한 자체분

석을 실시했다.

또한 국가지원, 성과평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의 객관적 

지표 및 수준진단 필요성 증대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, 디

지털 트윈, 확장현실(XR) 메타버스 사업 등을 포함한 22개 우수 서비

스와 스마트기술 및 인프라 현황 관련 평가자료를 16개 기관 33개 부

서와 함께 준비해 왔다. 

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을 통해 “인천

의 스마트도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며 “그간 

쌓아온 스마트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

스를 발굴하고 원도심 중심의 스마트사업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 균형

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 - (혁신성 부문)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, GIS 플랫폼 활용 화재대응 현장지휘 시스템, 
수요응답형 버스 I-Mod, 인천디지털 시정,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

 - (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)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, 디지털 마을플랫폼 등

 - (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) 디지털트윈 행정, 확장현실(XR) 메타버스 프로젝트, 
인공지능(AI) 기반 업무자동화(RPA), 인천e지앱  등 



붙임  관련사진

스마트도시 인증 현판(시청 본관 중앙현관 부착)

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

지능형 교통체계(ITS) 구축 수요응답형 버스 I-Mod

인천 디지털시정 디지털트윈 기반 현장지휘 시스템


